
- 1 -

출장결과보고

1. 출장목적: 필리핀 쌀산업과 관세화 관련 사항 조사

2. 출장자: 농업관측센터 박동규 선임연구위원

3. 출장지 및 기간: 필리핀 마닐라, 2014. 4. 27(일)～4. 30(수)(3박 4일)

4. 방문처(면담자)

○ 식량청 Atty Jose, Rice Watch Aurora 사무국장, Philrice Eufemio

부소장, KOPIA 여인수박사, IRRI Bruce 부소장

※ Rice Watch는 시민단체, Philrice는 우리나라의 농진청에 해당,

KOPIA는 ODA 사업 일환으로 필리핀의 쌀산업 생산성 증대를 위

해 농진청이 Philrice에 설립한 사무실, IRRI는 국제미작연구소임

5. 주요 조사내용

<필리핀의 쌀 관세화 웨이버와 관련된 사항은 매우 민감하여 관련

공무원은 명확한 입장 표명을 기피함. 관세화로 전환하였을 경우

태국과 베트남 쌀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며, 경쟁력

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>

<주요 면담 내용>

○ NGO인 Rice Watch 사무국장(Aurora)은 필리핀이 관세화로 전환하

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이 있는 태국과 베트남 쌀이 대거 유입되고,

중장기적으로 필리핀의 식량안보 문제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

을 우려함

- 필리핀의 연간 1인당 소비량이 115kg으로 의미가 큰 품목임

- 필리핀의 웨이버 요청이 WTO에서 부결되었음. 이유는? 태국에게

228,067톤(2013-14년), 293,100톤( 2015 - 2017년) CSQ 제안하였으

나 태국은 더 많은 물량을 요구함. 또한 미국과 캐나다 등은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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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류 등 축산물에 대한 관세 추가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절충에

실패함.

- 일시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쌀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

장(특히 관개시설 확충으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함)하

는데, 5년이라는 단기간에 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인가? 최근들

어 정부 예산 중 관개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액이 급증하였으며,

과거에 정부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

것은 정부의 큰 실책임

- 필리핀 쌀가격이 태국이나 베트남보다 30% 정도 비싸므로 이들

국가로부터 연간 1∼2백만 톤 정도의 쌀이 밀수입되고 있는 것도

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함

- 관세화로 전환된다면 관세상당치는 어느 수준이 된다고 보는가?라

는 질문에 국내외 생산비 차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

답변함(관세상당치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여겨짐)

※경제학계 등은 신문 기고 등을 통해서 경쟁력이 향상되기 위해서

는 시장개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. 폐쇄적인 정책으

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밀수입 등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

함을 지적함

※보도자료에 의하면 관세화 전환 시 TE는 40%로 여겨짐(붙임자료

참고)

○ Philrice 부소장은 관세화 전환은 위험하다는 정부 입장과 동일하며

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확대가

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함

- 필리핀은 지형적으로 섬이 7천 개나 되어서 경지면적이 협소한데

다 인구는 많아서 전통적으로 쌀이 부족한 국가임(한 때 필리핀이

쌀 수출국이었으나 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는 일부 주장은 잘 못된

이해임)

- 태국과 베트남에 비해서 필리핀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

는 품종개량, 관개시설에 대한 투자 등이 필요함. 최근에 농업 예

산 중 50% 정도를 관개사업에 투입하고 있음.

- 필리핀 쌀 생산비가 태국이나 베트남의 2배 정도이므로 물사용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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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
수입량(만톤) 182.2 171.6 180.6 243.3 175.5 237.9 70.8 100.9
MMA(만톤) 35

인하 등의 대책도 필요함

- 최근 3년동안 연간 생산성 증가율은 2.7%인데 반해 인구 증가율

은 2% 정도여서 수급사정이 개선되고 있음

- 관세화로 전환된다면 관세상당치는 어느 수준이 된다고 보는가?라

는 질문에 국내외 생산비 차이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

답변, 관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느낌

○ IRRI 부소장은 필리핀이 웨이버를 요청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조

언 요청에 “일본의 사례를 참조”할 것을 권함

- 필리핀의 웨이버 요청은 매우 한시적이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

할 필요

- 쌀산업 대외경쟁력이 취약하여 관세화 전환 시 생산기반이 붕괴될

수 있다는 주장

- 단시간 내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? 2000년 필리핀, 태국, 베트

남 단수(조곡 기준)는 ha당 각각 3.1, 2.6, 4.2톤이었으나 2012년에

는 3.8, 2.8, 5.7톤으로 증가, 특히 필리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

음. 태국의 단수가 정체된 반면 필리핀의 단수는 꾸준한 증가세를

보이고 있음

- 관세화로 전환된다면 관세상당치는 어느 수준이 된다고 보는가?라

는 질문에 필리핀의 쌀가격이 높지 않았으므로 관세상당치 확보

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소극적 답변.

<필리핀 쌀산업 개요>

○ 필리핀은 2008년과 2010년에 쌀 수입량이 2백만 톤을 상회하였고,

국내 작황 호조로 2011년 수입량은 70만 8천 톤으로 줄어들었으나

이는 모두 MMA 35만 톤을 크게 초과한 수준임

- In-quoter에 대한 관세 40%, out-quoter에 대한 관세는 50%

<연도별 수입량과 MMA 물량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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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생산량(백만 톤)
연간증가율(%)

2000 2010

전체 12.39 15.77 2.7
관개답 9.41 11.99 2.7
천수답 2.98 3.78 2.7

벼 단수(톤/ha)
연간증가율(%)

2000 2010
전체 3.07 3.62 1.8

관개답 3.49 3.99 1.4

천수답 2.23 2.81 2.6

  2010     2012     2013     2014     2015     2016
전체

 단수(톤/ha)

 수확면적(백만 ha)

 생산량(백만 톤)

  3.62      4.03      4.23     4.43      4.48      4.53

  4.35      4.58      4.74     4.85      4.94      5.02 

 15.77     18.46     20.04    21.50     22.13     22.73 
관개답

 단수(톤/ha)

 수확면적(백만 ha)

 생산량(백만 톤)

  3.99      4.46      4.66     4.87     4.90       4.93 

  3.01      3.27      3.50     3.65     3.75       3.83

 11.99     14.61     16.30    17.78    18.37      18.90  

천수답

 단수(톤/ha)

 수확면적(백만 ha)

 생산량(백만 톤)

  2.81      2.95       3.02     3.09     3.16       3.23

  1.35       1.31      1.24     1.20      1.19      1.19

  3.78       3.85      3.75     3.72      3.75      3.83

○ 필리핀 2010년 벼 생산량은 1,577만 톤이었으며 이 중 관개지역 생

산량은 1,199만 톤이며 378만 톤은 천수답 생산량임

- 2010년 벼 단수는 ha당 3.62톤이며 관개답 단수는 3.99톤인데 반해

천수답 단수는 2.81톤으로 관개답의 70% 수준임.

<벼 생산량>

<벼 단수>

○ 2016년까지 평균단수를 4.53톤/ha로 늘리고 벼 생산량을 2,273만 톤

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

- 2010년 천수답 비율 31%에서 2016년에는 23.7%로 줄여서 생산성

증대를 도모함

<벼 증산계획>

자료:’Food Staples Sufficiency Program“, Department of Agriculture, 2012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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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: 필리핀 관세화 관련 신문 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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